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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음악사에 있어서 바로크 (Baroque)시대는 16세기 말경부터 18세기 중기까지
즉 , 1600년부터 1750년까지의 유럽 음악 양식의 시기를 일컫는다 . 이 시기에 들
어와서 기악음악은 성악음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어 독립된 기악곡의 발전
을 가져왔다 . 그 결과 바로크 후기 기악음악은 성숙기에 이르게 되었고 , 기악음
악의 돋보이는 장르 중 하나가 바로 콘체르토 (Concerto)였다 . 바로크 시대의 대
표적인 작곡가 가운데 한사람인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 양식을 수용하고 그것을 그의 음악적 재능과
결합시킴으로써 많은 걸작품들을 탄생시켰다 . 그리고 안토니오 비발디 (Antonio 

Vivaldi, 1678~1741)의 영향을 받아 리토르넬로 형식(Ritornello form)인 콘체르토 그
로소 (concerto grosso) 양식의 전통적인 틀을 지녔으며 , 바로크 음악의 특징인 통
주저음 (basso continuo), 대비 (contrast), 콘체르타토 (concertato)양식 , 모방대위법
(Imitation counterpoint)등의 기법을 가미하면서 개성적이면서도 집약된 주제를
쓰며 작곡하였다 .  

바하의 중요한 건반음악 곡 중 하나인 <이탈리안 콘체르토(Italian Concerto)>는  

1735년에 출판되었고 , 그의 건반악기 연습곡집<Klavierϋbung Ⅱ>에 수록되어
있다 . 이 곡은 콘체르토의 대비적 요소와 형식을 하프시코드 (Harpsichord)라는
독주악기로 잘 표현하고 있으며 , 이태리 협주곡의 전통을 따른 빠름 (Allegro)-

느림 (Andante)-빠름 (Presto)의 3악장 형식을 취하고 있다 . 바하는 하나의 건반
악기를 통해 오케스트라 효과를 완벽하게 표현함으로써 그의 독창성을 증명하고
독주 악기 협주곡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바로크시대의 콘체르토의 특징과 양식을 파악함으로써 콘체르
토적인 특징이 독주 건반악기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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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바하는 바로크 시대에 각 나라들의 양식들을 모두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 그
양식들의 기초위에 그 자신의 완숙한 대위기법을 완성하였고 , 게오르그 프리드리
히 헨델 (Georg Friedrich Handel, 1685~1759)과 더불어 바로크의 양식과 형식
들을 예술적인 완성의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

바로크 음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하의 콘체르토는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비발디 콘체르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바하는 여러 형태의 콘체르토를 연
구하고 편곡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많은 협주곡을 작곡하였다 . 

바로크 시대에 나타난 콘체르토의 전형은 소규모의 독주 그룹과 오케스트라의
큰 그룹이 대조되는 콘체르토  그로소와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독주 협
주곡 (solo concerto)으로 발전하였으며 , 또한 독주나 독주군이 없는 오케스트라
를 위한 콘체르토 신포니아 (concerto sinfonia)로 나타났다 . 

바하의 <이탈리안 콘체르토>는 콘체르토의 형식과 양식을 하나의 하프시코드
라는 악기를 가지고 그 효과를 살리고자 하였다 . 바하는 solo와 tutti를 제 1건반
(solo) 제 2건반 (tutti)으로 나누는 시도를 하였는데 , 그것은 매우 독창적이고 중
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 그리고 이 시기의 콘체르토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콘체르토와 다르게 제 1, 3악장이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이 아닌 리토르넬로 형
식으로 되어있다 . 

본 논문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의 변천사 즉 , 바로크 이후의 콘체르토 그
리고 고전과 낭만시대의 콘체르토에 대해 알아보고 , 바로크 시대의 일반적 음악특징
과 바하의 <이탈리안 콘체르토>의 배경 , 악장별 형식과 구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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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

콘체르토라는 명칭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양식인 무반주 합창음악 (A 

cappella)과 기악이나 오르간의 반주를 동반하는 성악음악을 구별하여 지칭하는
데 부터 사용되었다 . 17세기 초기의 콘체르토는 성부와 악기간의 대조 , 반주와
합창의 대조 또는 독창과 합창이 이루는 대조 등을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양식을
뜻하기도 한다 .1) 콘체르토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써 ‘대립 ’ 또는 ‘경쟁 ’ 등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 이 말이 이탈리어의 ‘협력 ’, ‘조화 ’의 뜻으로 옮겨져서 사
용되어 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합주곡이나 합창곡에 사용되었고 , 1560년경부터는
성악과 현악기의 합주곡을 콘체르토라 부르기도 했다 . 그러나 한편 , 17세기 중엽
부터 연주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소나타 (sonata), 신포니아 (sinfonia)등의 기악곡
에서 독주가 성행하자 독주와 합주로 이루어진 곡을 원래 라틴어의 뜻으로 콘체
르토라고 부르기도 했다 . 이렇듯 콘체르토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으
며 ,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이른바 바로크 시대에는 두 가지 뜻을 같
이 사용하든가 아니면 어느 한쪽을 사용하기도 했다 .2)

베네치아에서는 A. 가브리엘리 (Andrea Gabrieli, 1510~1586)와 그의 조카 G. 

가브리엘리 (Giovanni Gabrieli, 1557~1612)등이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에

1)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and Musicians.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Ltd. 1980, Vol. Ⅳ), p. 626~627

2) 김형주 , <協奏曲>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 1982),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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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콘체르토>라고 제목을 붙인 곡 집을 1587년 첫 출판하였다 . 그러나 그것
들은 오늘날의 콘체르토 형식이 아니라 오르간 반주를 배경으로 하여 그 위에
성부가 서로 경합하는 내용의 성악곡이었다 . 17세기 중반까지의 콘체르토는 주
로 성악과 악기를 위한 작품을 가리켜서 사용되었고 , 바하는 31곡의 교회 칸타
타에서 콘체르토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 이렇게 기악 반주가 있는 성악음악의 ‘콘
체르토 ’란 명칭은 바로크 시대를 통하여 지속되어 왔고 성악음악 뿐만 아니라 순
수기악에도 빈번히 사용되었다 . 

17~18세기 이른바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는 오늘날의 독주 협주곡과는 달리
하나의 합주 협주곡 3)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 그 첫 번째
는 몇 명의 콘체르티노 (concertino)와 다른 현악 합주부가 같이 협연하는 콘체르
토 그로소인데 , 여기서 콘체르토 그로소는 원래의 뜻인 대규모 합주단 즉 , 오케
스트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독주 악기군을 오케스트라와 대조시키는
양식을 말한다 . 대게 콘체르티노는 세 사람 (바이올린 2명 , 첼로 1명 )이 등장한
다 . 콘체르토 그로소는 독주 악기의 화려한 합주의 강약이나 표정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다 . 당시에는 현악기 연주법이 강약의 표현이나 감정의 표출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강한 부분은 전합주고 , 약한 부분은 독주부만이 연주하여 음량과
강약의 대조를 이루게 했다 . 

이 콘체르토 그로소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은 알렉산드로 스트라델라
(Alessandro Stradella, 1642~1682)로 그는 말년에 「기악적 신포니아 (Sinfonie 

a piu instrumenti)」등에서 콘체르토 그로소와 콘체르티노를 분명하게 구분하였
다 . 그 후 1700년대를 전후해서 콘체르토 그로소의 발전에 영향을 준 작곡가로
는 아르칸젤로 코렐리 (Arcangelo Corelli, 1653~1713)가 있다 . 1680년에 그의

3) 소규모의 독주그룹과 오케스트라의 큰 그룹이 대조되는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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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곡으로 된 <Concerto grosso Op. 6>이 역사상 최초의 작품이며 ,4) 그가 사용
한 콘체르토 그로소는 trio sonata의 두 가지 형식구조를 광범위하게 규격화하였
는데 교회 소나타 5)인 “sonata da chiesa”와 실내 소나타 6)인 “sonata da camera”

로서 이들은 서로 구별되기도 하고 특징을 공유하기도 한다 .7) 또한 코렐리의 콘
체르토는 조성을 구체화 하고 화성적 동형진행 (sequence)을 자주 사용하는 등
진보된 화성적 양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 그리고 코렐리는 오케스트라를 solo와
tutti 두 그룹으로 엄격하게 나눔으로써 콘체르토 그로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
으며 , 간소한 음 진행의 tutti와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는 solo의 협주악기와의 음
악적인 대비와 조화에 힘을 기울였다 .8) 

그리고 , 콘체르토 그로소 보다 약간 늦긴 하나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나온 독주
협주곡 (Solo concerto)이 있다 . 독주 협주곡은 1개의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 전
체음향과의 대립에 의한 것으로 독주악기의 기교에 중점을 둔 형태이다 . 바로크
시대의 독주 협주곡 형식은 점차 독립된 하나의 형식으로 성장하여 독주 부분의
길이가 더욱 길어지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독주 협주곡을 완성된
양식으로 확립한 대표적인 작곡가는 주제페 토렐리 (Giuseppe Torelli, 

1658~1709)이다 . 토렐리는 콘체르토의 중요한 형식적인 특징들을 도입했는데
모두 오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Concerto Op. 6>에서 최초로 보여 진다 . 

그 특징 중 하나는 신포니아로 알려진 이탈리아 오페라 서곡에서 연유한 빠름-

4) 김형주 , op. cit., 3

5) 4악장 형태로 (느림-빠름-느림-빠름 ), 대체적으로 Fuga형식을 취한다 .

6) 17~18세기 귀족의 궁중에서 연주된 것으로 모음곡의 형식을 취하여 보다 가볍고 화려
한 곡들이 쓰여 졌다 .

7) Roeder, Michael Thomas. <A History of Concerto>, 김난희 역 , (서울 : 음악춘추사 , 

1997), p. 28

8) 세광음악출판사 사전 편찬위원회 저 . 음악 용어 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1986)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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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빠름의 3악장 구성이며 , 다른 하나는 빠른 악장의 리토르넬로 형식이다 . 

이 형식은 원래 독창자를 두드러지게 하거나 오케스트라에서 주제적 소재의 반
복을 통하여 통일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써 오페라 아리아의 작곡 기교로 개발
된 것이다 . 특히 토렐리는 그의 콘체르토에서 tutti와 solo 사이의 강한 대립에
의한 명확한 형식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 이는 solo가 tutti의 견고한 주제적 성격
과 대조되는 생동감 있는 독특한 음형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이러한 특징은 그의
콘체르토 중 알레그로 악장에 주로 나타난다 . 알레그로 악장은 tutti가 완전한 주
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 이러한 tutti부분은 독주 악기로 이루어지는 삽
입구 (episode)와 교대를 이루며 tutti에 의해 제시되는 소재들이 조금씩 변형 또
는 다른 조로 전조되어 한두 번 반복된 후 처음과 같은 조로 전조되어 , tutti가
반복됨으로써 종결 부분에 다다르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반복되는 tutti를 리토르
넬로라 부른다 . 리토르넬로 형식은 콘체르토의 첫 악장과 마지막 악장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으로 토렐리의 tutti는 주제가 나타나는 등 진보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 . 

토렐리에 의해 도입된 형식은 비발디에 계승되어 이어 고전주의 시대를 걸쳐 19세
기 낭만 음악에서 황금시대를 이룬 근대적인 콘체르토의 기본 형식이 되었다 . 

비발디가 콘체르토에 공헌함 점은 콘체르토에서 3악장 형식을 확립하였으며 , 

화려하고 정열적인 솔로파트를 도입하였다 . 그리고 리토르넬로의 조직을 확립하
였으며 , 화려한 독주를 통해 독주 부분을 중시함으로써 독주 악기의 기교 특히 , 

바이올린 기교를 향상시켰고 , 그 결과 독주 협주곡이 발전하게 되었다 . 그리고
느린 악장을 감상적인 특징을 가지게 해 다른 두개의 알레그로 악장만큼 동등하
게 중시한 최초의 작곡가였다 . 공헌한 점을 보면 바로크 콘체르토 형식과 작곡법
이 비발디에 의해 더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콘체르토가 오늘날의 독주 협주곡 같은 형태를 갖게 된 것은 교향곡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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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만하임악파 (Mannheimer Schule)9)이후의 일이다 . 콘체르토가 다른 기악곡
과 마찬가지로 만하임 궁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유로서는 우수한 연주 기술을
가진 관현악단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합주법을 고안해 내어 아름다운 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하고 있던 콘체르토 그로소 방법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것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등의 독주 악기의 연주 기술이 고도로 발달
함과 아울러 우수한 연주자가 나타남으로써 독주부의 기교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 여기에 가장 합리적인 소나타 형식이 확립되어 콘체르토에 이 소나타
형식에 의해 쓰여 짐으로써 콘체르토의 발달을 촉진하게 되었다 . 또한 과거의 대
위법적인 , 다성음악 (polyphony)의 양식에서 밝고 자유로운 단성음악
(homophony)의 양식으로 바뀐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이다 . 따라서 독주 협주곡는
대단히 효과적인 조건 하에 발달하게 되었다 . 이렇듯 오늘날의 독주 협주곡은 만
하임 악파에 의해서 창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러나 콘체르토의 양식을
결정적으로 확립시킨 사람은 소나타 형식의 최후적인 완성자인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Franz Joseph Haydn, 1732~1809)이다 . 하이든은 많은 독주 협주곡을
작곡하여 오늘날의 콘체르토 형식의 기틀을 만들었다 . 그리고 마지막 형태인 콘
체르토 신포니아 10)가 있다 . 

9) 전고전파의 하나로서 18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걸쳐 만하임에서 활약한 악파로 대표적
인 작곡가로는 슈타미츠 이외에도 홀츠바우어 , 리히타 등을 들 수 있다 .

10) 독주나 독주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된 것으로 , 한 그룹 내에
서 대조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며 , 운동적이며 선율적인 요소가 우월하여 대위법적이
기 보다는 화성적이다 . Don Michael Randel,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Harvard University, 1986),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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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전주의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의 콘체르토

1760년경까지 완성되어 가던 소나타 형식이 점차 콘체르토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소나타 형식에 의해 콘체르토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 특히 제 1악장은 거의
소나타 형식이란 일정한 형틀로 작곡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 고전주의 시대에
서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는 콘체르토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소나타 형
식에서 제 1악장에 제시부가 두 번 되풀이 한다는 사실이다 . 다시 말해서 전반
부는 관현악부의 전합주에 의한 것이고 , 후반부는 독주부에 의한 것이다 . 즉 , 관
현악부가 두 개의 주제를 같은 조성으로 제시하면 독주 악기가 다시 제 1주제와
제 2주제를 소나타형식의 관례대로 제시한다 . 일반적인 소나타 형식에 있어서는
제 1주제와 제 2주제의 대립된 긴장을 의도하는 것이 보통이나 고전주의와 낭만
주의 시대 콘체르토에 있어서는 관현악의 전합주와 독주간의 대립이 특색이다 . 

이는 바로크 시대의 합주부와 중주부와의 대립 , 즉 리토르넬로 형식이 소나타 형
식에 아직 그 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제 2악장은 바로크 시
대의 콘체르토보다 가요적이고 서정적인 차분한 분위기를 갖게 되었고 , 끝 악장
은 론도 (Rondo)형식 또는 론도 소나타 형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 이 끝 악장은
많은 경우 민요적인 주제나 민속적인 리듬을 사용하고 있다 . 또한 고전주의와 낭
만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콘체르토는 특이한 의미와 성격을 나타낸 시대라고 볼
수 있다 . 이를 테면 많은 명 연주가들을 낳게 했고 명인 연주의 대명사처럼 사용
했다는 점이다 . 피아노 콘체르토에 있어서 프란츠 리스트 (Franz von Liszt, 

1811~1886)와 같은 고도의 기교를 추구한 화려한 연주 세계를 보이는 작품이
환영받았던 것이다 . 

고전과 낭만주의 시대에는 둘 또는 세 개의 독주 악기를 갖는 콘체르토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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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 그러나 이들은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 그로소의 형태나 정신과는 전혀
다른 , 어디까지나 독주 협주곡의 성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이를테면 볼프강 아
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를 위한 협주곡>이나 루드비히 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바
이올린과 첼로 , 피아노를 위한 3중 협주곡>,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1897)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 협주곡>등은 모두 독주 협주곡의 정
신에 의해서 쓰여진 콘체르토들이다 . 

그리고 , 19세기 작곡가 칼 마리아 폰 베버 (Carl Maria von Weber, 1786~ 

1826)의 <피아노 소협주곡>이 연속된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적인
콘체르토인 것과 같이 19세기 관현악 분야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교향시의
형태와 형식이 콘체르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이러한 경향은 특히 후
기 낭만시대에서 20세기 초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콘체르토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

3.바로크 음악의 일반적 특징

바로크시대는 많은 장르의 음악이 실험되고 새로운 양식들이 나타나는 시기였
다 . 대체로 1600년까지의 기악형태는 거의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기악은 독립된 분야로서 성악과 동등한 위치에 이르게 되
었다 . 이 시기에는 독립된 기악양식이 크게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 소나타 , 모
음곡 (suite), 콘체르토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작곡되었으며 , 리듬의 처리는
자유로웠고 감정의 표현도 풍부해졌다 11). 음악의 양식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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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양식을 가지게 되었다 . 그 양식의 특징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콘체르타토 원리이다 . 콘체르타토 원리는 한 성부 또는 악기가 , 다른 성
부 또는 악기와 이루는 대조를 혹은 한 그룹이 다른 한 그룹과 이루는 대조를 , 

그리고 또한 한 그룹과 하나의 독주가 이루는 대조를 의식적으로 강조하여 음향
의 대조를 이루는 방식이다 . 이 원리는 바로크 기악 콘체르토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로 작용된다 .

둘째 , 통주저음의 사용이다 . 통주저음은 튼튼한 베이스 (bass)위에 여러 개의
선율을 붙이는 다성음악으로 , 작곡가들이 상성부 선율과 베이스만 악보에 써서
연주될 종류의 화음을 베이스선 위나 아래에다 숫자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숫자저음 (figured bass) 또는 통주저음이라 하였다 . 이러한 숫자가 붙은 베이스
의 실제 연주는 작곡가가 설정해준 뼈대 안에서 연주가의 감각과 기교에 따라
즉흥 연주를 할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 고음성부 (soprano)와 저음성부 (bass)의
양극을 작품 구성상의 주요성부로 등장시켜 대위법과 화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
을 제시하였다 . 

셋째 , 모노디 (monody)의 발생이다 . 모노디는 초기 바로크의 중요한 성악 장르
로 1600년에서 1640년 사이에 이태리에서 불리웠던 반주가 있는 독창노래를 가르킨
다 .12) 이는 르네상스의 다성음악 (polyphony)에서 수직적 단성음악 (homophony)으
로 전환을 요구하였다 . 단성음악은 플로렌스의 카메라타 (camerata)13)에 의해서
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로 구체화되었다 . 레치타티보 (recitativo)14)적인 독창 성부

11) 세광음악출판사 사전 편찬위원회 저 . 음악용어사전 ,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1986), 

p. 69

12) 김문자 저 .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 : 심설당 1993), p. 289

13) 1580년경 피렌체의 바르디家에 모여 고대 그리스의 극음악을 모범으로 하여 문화운
동을 추진하던 문학가 , 음악가 , 애호가의 한 무리를 가르키는 말이다 . 박세원저 . 음악
용어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1986) p. 106

14) recitativo ; 오페라 , 오라토리오 , 칸타타 등에서 사용되는 창법으로서 , 아름다운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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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주저음의 성부를 갖고 있으며 , 마드리갈 15)과 아리아 이외에도 칸타타와 오
페라 , 오라토리오등 여러 성악 장르에 큰 영향을 주었다 .

넷째 , 화성에서 불협화음과 반음계적 화성이 자유롭게 사용되었고 , 교회선법이
장-단 조성으로 전환되어 바로크 후기부터 조성 개념이 확립되었다 .

다섯째 , 모방대위법의 사용이다 . 기악곡에서 같은 주제가 다른 성부에서 그대
로 또는 변화되어 반복되는 모방대위법은 르네상스에 이미 사용되었는데 , 바로크
시대에 와서는 푸가와 같은 중요한 작품형태의 기본이 되었다 .16)

여섯째 ,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론이 있다 . 장조 , 협화음 , 높은 음역 그리
고 빠른 속도는 기쁨을 의미하였으며 , 단조 , 불협화음 , 낮은 음역 , 그리고 느린
속도는 슬픔을 의미하였다 . 그리하여 가사에 담겨진 감정과 내용을 충실히 표현
하려 했으며 이 감정이론은 연주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 

일곱째 , 연주매체를 중시한 창작이다 . 이 시기에는 기악이 성악으로부터 분리
되어 완전히 독립된 양식으로 확립되면서 바이올린 같은 독주성부를 위한 특정
매체를 위하여 작곡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그리고 작곡가들은 각 악기의
독특한 음색과 그 악기에 맞는 양식을 발전시켰다 . 

이러한 바로크 시대의 일반적 음악 양식의 새로운 변화들은 연주 양식에도 지
대한 영향을 주며 바로크 시대의 본격적인 기악음악의 확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

로 이어지는 아리아에 대하여 , 노래보다 대사에 더 중점을 주고 있다 . 음악 대사전
(서울 : 세광출판사 ), p. 367

15) 14세기와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성행한 세속 성악곡 .

16) 김문자 저 . op. cit.,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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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이탈리안 콘체르토>BWV.971분석연구

1.작품 배경

<이탈리안 콘체르토>는 바하가 라이프찌히에 머물던 (1722~1750) 기간 17) 중
작곡된 것으로 건반악기 연습곡집 제 2권 18)에 포함되어 1735년에 출판되었다 . 

바하는 <이탈리안 콘체르토>를 건반악기 연습곡 제 2권의 서문에 직접 이탈리
아 취향에 의한 협주곡 (Concerto nach Italienschen Gusto)이라고 제목을 붙였
다 . 그 이유는 이 곡의 세 개 악장 즉 , 빠름-느림-빠름이라는 순서가 당시 이탈
리아에서 사용되던 콘체르토의 전체 구조와 일치하고 , 한명의 독주자를 가진 관
현악곡을 건반악기로 편곡해 놓은 것 같기 때문에 독주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콘
체르토라는 말을 붙였다고 한다 .19) 

바하가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쾨텐 시대의 얼룬스트공이 이탈리아에서
많은 비발디의 작품을 가져다 그에게 공부하게 했기 때문이다 .20) 특히 비발디의

17) 바하의 음악은 그가 활동했던 곳의 지명에 따라 학습시대(1696~1703), 아른슈타트
(Arnstadt), 뮐하우젠(Muhlhausen, 1703~1708)시대 , 바이마르(Weimar, 1708~1717)시
대 , 쾨텐(Cothen, 1717~1723)시대 , 라이프찌히(Leipzig, 1723~1750)시대로 구분한다 .

18) 건반악기 연습곡Ⅰ은 1731년에 6곡의 Partita(BWV. 825~830)를 , 그 후 1735년에는
Italian concerto BWV. 971와 Partita in b minor BWV. 831을 포함하는 <건반악기
연습곡 Ⅱ>를 , 1739년에는 Organ missa(BWV. 552, 669-789, 802-805)로 구성된
<건반악기 연습곡 Ⅲ>를 , 1742년에는 골든베르그 변주곡 (Goldberg Variation 

BWV. 988)이 <건반악기 연습곡 Ⅳ>로 출판되었다 . 

19) Karl Geiringer, <The Bach Family>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54), p. 276

20) 정진우 외 4인 공저 , <바하 건반곡의 해독>, (서울 :음악춘추사 , 1981),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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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 콘체르토는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 바하는 비발디의 작품을 개작
하거나 편곡하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켰다 . 

이 곡은 하나의 건반악기를 통해 독주와 합주가 함께 연주하는 효과를 얻도록
작곡되었다 . 현재는 피아노로 연주되지만 작곡 당시에는 2단의 건반으로 된 하
프시코드를 위한 곡으로 작곡되었다 . 이 곡에서는 하프시코드의 건반교체의 지시
를 forte와 piano의 기호로 지시하고 있다 . 이는 오늘날의 악상기호로서의 의미
보다는 다이나믹 대비를 통한 총주와 독주의 대비를 나타내는 것이며 , forte는
제 1건반을 piano는 제 2건반을 뜻한다 . 제 1건반은 옥타브 중복에 의하여 보강
된 음을 얻을 수 있음으로 총주부를 의미하고 , 제 2건반은 단일음에 의한 독주
부를 의미하고 있다 .21) 또한 ,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총주와 독주가 서로 교대하면
서 진행하는데 처음에 나타나는 주제와 동기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
되면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 .    

2.작품 분석

1)제 1악장 :Allegro,바장조,2/4박자

제 1악장은 서로 다른 총주와 독주가 네 번에 걸쳐 교대로 반복되는 리토르넬
로 형식을 취한다 . 활발한 주제가 총주적인 효과로서 연주되는데 , 반복되는 주제
는 호모포니적인 성격을 지니며 , 주로 Ⅰ, Ⅳ, Ⅴ,등 주요 3화음의 사용으로 단순

21) Erwin, Bodky. The Interpretation of Bach's keyboard Works. (Combridge : 

Harvard University, 1960) p. 48. 손지은「J. S. Bach 의 Italian Concerto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1999. p. 19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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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하다 . 이에 비해 독주의 주제는 총주와 총주를 연결하는 연결구적 역할만을
담당하며 , 오른손은 왼손의 단순한 화음 위에 움직임이 적은 부드러운 선율을 노
래한다 . 또 , 포르테와 피아노의 명확한 대비로 음향효과를 나타낸다 .

 제 1악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 이 곡의
마지막 30마디에는 처음의 30마디가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난다<표 1>.

<표 1 > 제 1악장 구조

마 디 조 성
제 부분 총주 Ⅰ 바장조

독주 Ⅰ 바장조
제 부분 총주 Ⅱ 다장조

독주 Ⅱ 라단조

제 부분
총주 Ⅲ 내림나장조
독주 Ⅲ 다장조
총주 Ⅳ 바장조

제 부분 독주 Ⅳ 바장조
총주 Ⅴ 바장조

제 1부분
a) 총주 Ⅰ은 마디 1~30의 첫 음까지로 ,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표 2>.

<표 2> 제 1부분의 총주 Ⅰ

마디 내 용
제 주제

도 음정과 동기 에 따른 전개
경과구
코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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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1은 이 곡의 전반에 걸쳐 나오는 주제를 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악보 1>. 두 개의 동기 (a, b)로 구성된 4마디는 곡 전체의 소재로 사용되며 , 

첫째마디의 6도 하행하는 음형과 넷째마디의 첫째박의 2도 하행하는 음형은 곡
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 주제 Ⅱ의 4마디는 주제 Ⅰ의 완전 5도로 위에서 반
복하여 주제의 강조와 음색의 대조를 나타내며 , 8마디의 완전한 프레이즈
(phrase)를 구성한다 . 그리고 마디 2~3, 마디 6~7에서 왼손의 3도 하행하는 분
산화음이 나타난다 . Section 2의 마디 9~10, 마디 11~12가 동형진행을 이루고
있으며 , 왼손의 3도 하행하는 분산화음이 마디 10에서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 그리고 이 곡의 전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동기 a의 6도 음정 (F-A)이
마디 9에서 B

♭
-G, 마디 11에서 E

♭
-C로 6도 상행도약을 한다 . 마디 8~9에서는

악보 1의 마디 1~2의 오른손  �♩♩가 축소된 형태인  �♫(c)로 나타났으
며 , 선율은 순차진행으로 마디 13~14에서는 장식적 리듬 (d)이 나타난다 . 이 곡
의 처음 시작은 f(포르테 )로 오른손 시작인 F, A, B

♭은 스타카토를 동반한 테누
토로 연주하며 , 마디 2의 오른손 C, D는 테누토로 길게 눌러서 연주한다 . 그리
고 마디 4의 둘째박의 쉼표는 길이가 짧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마디 8의
둘째박은 p(피아노 )로 시작하며 마디 13까지의 상행음계는 cresc.를 하여 마디
13에 와서 f(포르테 )로 연주를 하여 마디 14에서는 마디 15에 나오는 2성부의
p를 위해 dim.을 해주어야 한다<악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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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마디 1~14

 

 Section 3은 마디 14~24로서 경과적인 부분이다 . 마디 15부터는 2성부로써
오른손은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반주 역할을 하는데 처음 B

♭에서 G음으로 6도
상행도약을 이용하였으며 2마디 단위로 음들이 2도씩 상행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 마디 15부터는 왼손주제가 나타난다 . Section 4는 짧은 코데타로 오른손 왼
손 모두 순차 진행하는 음계로 되어있으며 서로 반진행 한다<악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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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마디 14~30

b> 독주 Ⅰ은 30~52마디까지이며 ,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3>.

<표 3> 제 1부분의 독주 Ⅰ

마 디 내 용

독주의 제 주제 제시

동형진행에 의한 전개

코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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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1은 새로운 독주의 melody가 제시되고 있으며 , 규칙적인 반주부분
위에서 서정적인 독주악기의 선율이 바장조로 진행되고 있다 . 마디 30~34의 반
주부는 바장조 으뜸음인 F음을 , 마디 35~42까지는 C음이 규칙적인 반주로 나타
나며 , Section 2인 마디 42~48은 한마디 단위로 동형진행이 나오며 7도 음정이
두드러지게 쓰였다 . 마디 43을 보면 오른손이 E음에서 D음으로 7도 도약할 때 , 

왼손의 윗 성부도 G음에서 F음으로 7도 도약하는데 왼손과 오른손의 음정간격
은 6도를 유지하고 있다 . 빠르게 움직이는 오른손은 독주악기의 기교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으며 , 마디 43부터 나타나듯이 반주부가 항상 독주부의 종속물로만
있지 않고 , 동등한 입장으로 양성부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악보 3>.

<악보 3> 마디 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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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계속

제 2부분

a) 총주 Ⅱ는 마디 52~90으로 총주 Ⅰ이 다장조로 재현된 것 이외에는 큰 차
이가 없다 . 이 부분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표 4>.

<표 4> 제 2부분의 총주 Ⅱ

마 디 내 용
제 주제

전개부
경과부
코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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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1은 총주의 주제로서 총주 Ⅰ의 주제가 바장조로 일관한데 비해 , 총
주 Ⅱ의 주제는 다장조에서 바장조로 변화된 조성을 갖는다 . 이것은 총주 Ⅰ의
Ⅰ-Ⅳ 진행에 대한 역진행으로 볼 수 있다 .

 마디 53~57의 아래의 반주부는 하행하는 음계와 8분음표의 분산화음이 사용
되고 있다 . 그리고 마디 53의 오른손 6도 도약 이후 마디 3의 ♪♩리듬 (악보 1)

이 마디 55에서는 ♬♪ 리듬으로 변형되어 진행되고 있다 . 마디 69~72는 앞에
마디 65~68과는 달리 오른손은 8분음표 , 왼손은 16분음표로 되어 있다 . 오른손
과 왼손의 각 마디의 첫 음을 보면 오른손은 D-E-F-G 왼손은 F-G-A-B

♭으
로 각각 2도씩 상행하며 , 마디 69~72의 오른손과 왼손의 음정간격을 보면 6도
음정으로 병진행하고 있다<악보 4>.

<악보 4> 마디 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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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계속

 

 Section 3은 제 1부분의 경과구를 단 3도씩 밑으로 전조시키며 그대로 재현시
켰고 , 오른손은 6도 도약 음정이 연속으로 나온다 . Section 4는 코데타 부분이며
악보 2의 마디 25~30의 부분의 음형과 리듬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만 , 제 2부
분의 마디 87~89는 제 1부분의 조성과는 달리 3도 아래에서 모방함으로써 라단
조로 된다<악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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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마디 75~90

b) 독주 Ⅱ는 마디 90~103까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5>.   

독주 Ⅰ보다 훨씬 축소되었으나 장식음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기교적인 면을 요
구할 뿐만 아니라 , 독주 Ⅰ과 총주 Ⅰ의 선율을 사용함으로써 곡의 통일성도 나
타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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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 2부분의 독주 Ⅱ

마 디 내 용
새로운 선율의 제시
도 음정에 따른 전개

코데타

 

 독주 Ⅱ의 마디 91~96은 2마디 단위로 같은 움직임을 보여 진다 . 2마디 중
첫마디는 거의 같은 형태이며 , 두 번째 마디는 순차 상행하다가 둘째박에 하행
도약하는데 그 음정 간격이 5도 , 6도 , 7도로 점점 벌어진다 . 마디 97~100의
Section 2는 오른손 성부에서 보여 지는 A-G의 7도 음정을 동형진행하며 전개
되고 , 이에 따라 G-B

♭의 3도 음정 역시 동형진행하고 있다 . 왼손에서도 G-F로
7도 음정이 나타나 동형진행이 되는데 , 7도 음정은 이 곡 전체를 지배하는 6도
음정을 변형한 것이다<악보 6>. Section 3 부분은 코데타 부분으로 명확한 종
지는 총주 Ⅱ의 마디 53에서 제 1주제가 나타나는 부분과 같은 패턴이 나타나
며 , 새로운 부분으로 시작을 유도하고 있다<악보 6>.

<악보 6> 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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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계속

제 3부분
  제 2부분이 제 1부분의 요소에 의한 모방의 형태로 취한 반면 제 3부분은

자유로운 전개방식을 취하고 있다 . 총주 Ⅲ-독주 Ⅲ후 다시 총주 Ⅳ가 이어서
나오며 다음에 오는 제 4부분이 독주-총주가 되어서 이 곡을 종결하게 하는 유
도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3부분은 지속저음의 사용이 나타나고 , 

음역이 다른 부분에 비해 확장된 곳으로 이 곡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 

a) 총주 Ⅲ은 마디 103~128까지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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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 3부분의 총주 Ⅲ

마 디 내 용
한 번의 제 주제 제시와 동형진행에 의한 연결

트릴 의 지속
지속저음 사용 코데타

제 1부분과 제 2부분의 총주에서 주제가 항상 2번 나타나는데 비해 마디 103

에서는 제 1, 2부분의 내림나장조에 의한 단 한 번의 주제가 제시된 후 주제의
마지막 음인 G-F의 하행하는 2도 음정을 사용하여 진행시키고 있다 . 마디
112~115에서는 긴 트릴이 오른손에 나타나고 , 왼손에서는 6도 도약과 둘째박의
D를 거쳐 E-F

#
-G-A-B

♭로 순차 상행진행하고 있다 . 이러한 형태는 마디
116~119에서 2도 하행하여 동형진행하고 있다<악보 7>.

<악보 7> 마디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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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계속

Section 3인 마디 124~128은 16분음표로 이루어진 오른손이 A-B
♭
-C-D-E

로 2도 상행하며 동형진행이 4번 쓰였다 . 왼손에서도 C음을 지속저음으로 사용
하며 C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움직임이 2도위에 상행하는데 , 각 마디의 첫 음 제
외한 음을 보면 A, B

♭
, C, D 음으로 2도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8>.

<악보 8> 마디 124~128

b) 독주 Ⅲ은 마디 129~138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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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 3부분의 독주 Ⅲ

마 디 내 용
순차진행의 동형진행
트릴로 시작되는 리듬반복

  

 Section 1인 마디 129~134의 오른손을 보면 2마디 단위로 동형진행이 3번
이루어지는데 3도씩 낮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 왼손의 규칙적인 반주형
태는 3도 음정관계의 동형진행으로 3번 나타나고 있다 . Section 2인 마디
135~138에서는 넓은 도약을 가진 16분음표의 왼손 반주와 오른손 독주가 주고
받고 있으며 , 6도 음정을 볼 수 있다 . 독주는 코데타 없이 곧바로 총주부로 이어
지고 있다<악보 9>.

<악보 9> 마디 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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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계속

c) 총주 Ⅳ는 마디 139~146까지며 , 주제의 2번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 이것은
총주라기보다는 독주 Ⅲ과 독주 Ⅳ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구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 제 2부분에 있는 총주부의 주제와 같고 , 반주부 또한 연속적인 16분
음표의 진행이 나타난다<악보 10>.

<악보 10> 마디 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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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부분
 

  이 곡의 마지막 부분으로 제 1부분의 전반부 마디 1~30을 이곡의 후반부로
가져와서 , 재현적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 . 

a) 독주 Ⅳ는 마디 146~162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표 8>.

<표 8> 제 4부분의 독주 Ⅳ

마 디 내 용
독주 Ⅱ의 재현
총주 Ⅰ의 재현

Section 1의 마디 146~152는 독주 Ⅱ의 마디 90~96(악보 6)의 멜로디를 재현
한 것으로 단3도 위로 이조시킨 것이며 , 마디 153~155도 독주 Ⅱ(악보6)와 비슷
한 진행을 하고 있지만 6도 하행 도약을 강조시켰다 . Section 2의 마디 156~162

는 총주 Ⅴ로의 연결적인 부분으로 원조인 바장조로 되어있다<악보 11>.

<악보 11> 마디 14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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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계속

b) 총주 Ⅴ는 마디 163~192까지로 총주 Ⅰ의 재현으로 변형되거나 발전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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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제 1악장은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총주 Ⅲ을 축으로 하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 축을 중심으로 전체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또 4

마디의 주제선율이 곡 전체를 지배하여 통일성을 이룬다 . 리듬은 같은 리듬 패턴
과 멜로디의 재현 형태로 주로 나타나며 , 순차 하행 하거나 상행하는 동형진행이
주로 쓰였다 . 화음은 주요 3화음 (Ⅰ, Ⅳ, Ⅴ)을 주로 사용하고 버금 3화음은 주로
약박 부분에 위치하여 경과 , 보조 , 장식적 역할을 하고 있다 . 

2)제 2악장 :Andante, 라단조 3/4박자

제 2악장은 칸틸레나 (cantilena)양식 22)을 명확히 보여주며 왼손의 변화 없는
반주위에 오른손의 주제가 화려하게 전개되며 독주 협주곡을 상상할 수 있는 악
장이다 . 윗 성부는 바이올린 협주곡과 같이 화려한 칸타빌레 (cantabile)적이고
장식된 선율로서 바로크 특유의 긴 호흡으로 처리 되어있으며 , 아래 성부는 두
개의 동기만으로 구성되어지는 바소 오스티나토 (basso ostinato)23)의 수법으로
진행된다 . 

바하는 제 2악장을 Andante로 지시하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로크 시대의
빠르기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로
보면 되겠다 . 이 악장은 3마디의 관현악 도입으로 시작되는데 p로 연주해야한다 . 

제 2악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2부분 형식으로 도입부와 제 1부분 (A), 그리고 제
2부분과 코다부분 (B)으로 나눌 수 있다<표 9>.

22) 성악곡 또는 기악곡에 있어서의 서정적인 선율을 말한다 .

23) 동일 음형을 동일 음고로 연속 반복하는 최저성부를 가르킨다 . 상성부는 독자적인 운
동을 전개함으로써 하부구조의 고정화라는 베이스와의 정지 상태와 대조를 이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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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제 2악장 구조

부 분 마 디 조 성
도입부 라단조
제 부분 바장조

제 부분 라단조
코다

 

도입부
마디 1~3은 이 곡의 도입부이며 상행하는 동기 a와 하행하는 동기 b로 구성
되어 있고 , 이 구조는 곡 전체를 통해 왼손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악보
에서 보듯이 왼손부분은 2개의 상반되는 선율선 (①, ②)으로 확연하게 나뉜다
<악보 12>.

제 1부분
Section 1인 마디 4~12의 왼손은 도입부에 나왔던 음형이 그대로 반복되는 3

마디가 나오고 베이스는 D음으로 계속 지속된다 . 마디 7에서는 오른손의 E-G의
6도 도약이 쓰였으며 , 왼손은 앞의 3도진행과 달리 6도로 진행을 하며 변화를
주었다 . 마디 9부터 왼손의 베이스음들이 순차로 C-B

♭
-A음으로 진행함으로써

라단조의 종지 형태를 갖추고 다시 D음으로 1부분을 끝맺는다 . 윗 성부는 16분
음표의 빠른 음형의 전개로 화려한 선율을 구사하고 있다<악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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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마디 1~12

Section 2의 마디 12~18은 앞의 마디 4~12와는 다른 바장조의 조성으로 조
성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 . 마디 12의 오른손을 보면 제 1악장의 특징인 6도와
2도 음형이 제 2악장에서도 쓰이고 있다 . 왼손의 바소 오스티나토가 일정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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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 그 진행을 보면 G-C-F-B
♭
-A-G음으로 옮겨가는데

처음 네 음은 5도권으로 진행하며 도약했던 음들은 B
♭음부터 A, G로 순차 하행

한다 . 오른손 리듬은 더 짧은 리듬으로 분할되어 화려하게 전개하고 있다<악보
13>.

<악보 13> 마디 12~18 

  Section 3의 마디 19~27은 바장조의 딸림화음인 C음이 왼손 베이스에서 계
속 지속되며 나타나며 , 마디 19의 첫 박의 B

♭
-G 의 6도 도약이 쓰였다 . 왼손의

마디 19~21은 상행 , 마디 22~25는 하행하는 동형진행이 보이며 , 그리고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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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 마디 25~27은 점점 리듬이 분할되고 트릴을 사용하여 종지하면서 바장조
로 바뀐다<악보 14>.

<악보 14> 마디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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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분
 

  제 2부분은 제 1부분과 유사한 선율형태를 취하나 더 화려해진 경향이 있고
반주의 형태는 여전히 바소 오스티나토의 패턴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 제 1

부분의 Section 1에서 오른손이 라 단조의 제 5음인 A로 시작된 것과는 달리
제 2부분은 마디 28의 제 3음인 F로 시작된다 . 이것은 마디 45에서 코다의 시
작으로 쓰인 오른손의 D음과 함께 제 2악장 전체 기본적인 구조를 말해주며 선
율이 3도씩 아래도 이동하여 나타나고 있다<악보 15>.

<악보 15> 

마디 4              마디 28                   마디 45  

   

  

       

  Section 1의 마디 28은 왼손의 베이스인 D음을 네 번 반복하다가
D-G-C-F-B♭-E음으로 5도권 진행을 한다 . 그리고 마디 30과 마디 34에서도
오른손의 6도 상행 도약을 볼 수 있다 . 그리고 제 2부분에서는 오른손의 32분음
표의 진행과 16분음표에서 8분음표를 걸쳐 16분음표로 구성된 syncopation 리
듬이 많이 등장한다<악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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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마디 28~36

코다
마디 44~45에서는 첫 화성을 라단조 코드가 아니라 장조 코드인 피카르디 3

도 (picardy third)로 종지하였으며 , 마디 48에서는 왼손 베이스가 B-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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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반음계진행 하며 종지한다 . 여기서 피카르디 3도는 본래 단 3 으뜸화음
을 가진 도리아 , 프리지아 , 에올리아 및 단조의 종지에 사용된 장 3화음을 말하
는 것이다<악보 17>.

<악보 17> 마디 45~49

 

 

제 2악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 제 1악장과 마찬가지로 지속저음
의 쓰임이 있었다 . 제 2악장은 총주와 독주의 대비적 개념이 아니라 왼손의 규
칙적인 반주위에 오른손의 화려한 독주로서의 음향 대비기법이 쓰였으며 , 붓점리
듬과 리듬이 점점 분할되는 빠른 음형이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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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3악장 :Presto,바장조,2/2박자
제 3악장은 총주와 독주가 번갈아 교체되는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제 1악장과
동일한 구조를 취하며 , 매우 활달하고 경쾌한 분위기에 기교적이며 화려한 곡이
다 . 여기에 지시된 presto는 바하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써 , 오늘날처럼 빠른
presto의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곡이 활기찬 기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24) 그리고 처음에 제시되는 총주의 주제는 모방대위법을 사용하여 전
개되므로 총주에서 이미 쓰여 진 주제를 다른 성부에 재현시키는 수법을 사용하
여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제 3악장의 특징적인 것은 음계적인 진행 그리고 도약진행 , 스타카토의 사용
과 레가토의 사용 등 오른손 왼손이 대조를 이루며 진행 된다 . 또한 동형진행 , 

대위법적인 모방기법 , 반복 , 메아리 효과 등이 쓰였다 . 

 제 3악장의 형식구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10>.

<표 10> 3악장의 구조

부 분 마 디 조 성
제 부분 총주 Ⅰ 바장조

독주 Ⅰ 바장조
제 부분 총주 Ⅱ 다장조

독주 Ⅱ 다장조

제 부분
총주 Ⅲ 라단조
독주 Ⅲ 다장조
총주 Ⅳ 가단조

제 부분 독주 Ⅳ 바장조
총주 Ⅴ 바장조

24) 이정원 ,「J. S. Bach Italian Concerto의 연주법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2),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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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분

a) 총주 Ⅰ은 마디 1~24까지로 마디 1~12, 그리고 마디 13~24의 두 부분으
로 나누어진다<표 11>.

<표 11> 제 1부분의 총주 Ⅰ

마 디 내 용
제 주제의 제시 동형진행

제 주제의 진행

 

Section 1인 마디 1~12에서 곡 전체를 지배하는 총주의 주제가 마디 1~4에
걸쳐 나오고 이 주제는 아래 성부에서 모방되면서 주제를 이끈다 . 이 부분에서
특징적인 것은 ⓐ는 음계적인 부분으로서 이는 제 3악장을 통하여 나타나며 왼
손에도 이와 비슷한 음계부분이 교대하는 형식을 볼 수 있다 . 먼저 마디 1~2를
살펴보면 이 곡이 바장조의 곡인 것을 알려주듯이 오른손에서 첫 음인 F음이 스
타카토 주법으로 연주되고 , 악센트를 주어 한 옥타브 도약 하행한 F음으로 떨어
지는데 , 이러한 진행은 이 곡에 스타카토 주법을 이용해 자주 나오는 진행이다 . 

도약 하행하여 F음은 레가토 주법으로 상행하는 scale로 이어지는데 , 이 진행도
제 3악장 전체에 자주 등장한다 . 그리고 왼손의 베이스는 F음을 시작으로
E-D-C-B♭-A음으로 순차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마디 5~8은 하행선율의
동형진행이 3번 이루어지며 , 마디 9~12는 상행선율의 동형진행이 나온다<악보
18>. 그리고 마디 5의 2분음표인 A-C, 마디 6의 F-A, 마디 7의 D-F의 간격
이 6도임을 볼 수 있으며 , 또한 A-F-D-B♭의 3도 하행 도약으로 이루어진 화
음 선율선 또한 볼 수 있다<악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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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마디 1~12 

 Section 2인 마디 13~24에서는 총주의 주제가 반복된다 . 마디 13~16은 주
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 마디 17~24에서는 주제가 변형 , 확대 되었다 . 마디
17을 보면 마디 5에서 사용된 오른손의 강박리듬 �와 내성의  �로 이루어진
리듬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 또한 오른손의 외성부에 있는 �♩♩리듬은 제 3

악장에서 계속 변형되고 반복된다 . 마디 21~22는 이 곡에서 많이 사용된 모방
기법을 사용하여 �♩♩의 리듬 형태를 역행시켜서♩♩� 의 형태로 사용하였고 , 

왼손 성부는 이 음형을 오른손 음의 6도 아래에서 병진행 시키고 있다 . 여기서
마디 17~18, 마디 19~20의 2마디 단위로 리듬과 선율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
에 연주시에는 뒤에 2마디 (마디 19~20)는 앞 2마디 (마디 17~18)보다 작게 연
주하는 것이 곡의 재미를 느낄 것이다<악보 19>. 마디 17은 왼손에서 옥타브
도약과 순차로 이루어져 제 2악장의 왼손 부분을 연상시킨다<악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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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마디 13~24 

  

b) 독주 Ⅰ은 주제가 제시되는 단락 (마디 25~44)과 바장조의 딸림조인 다장
조로 재현되는 단락 (마디 45~64)으로 구성된다<표 12>.

<표 12> 제 1부분의 독주 Ⅰ

마 디 내 용
반주부에서 제 주제 제시
윗 성부에서 제 주제 재현

  

 Section 1의 마디 25~28은 독주 Ⅰ의 제 2주제라 할 수 있으며 , 왼손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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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손이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여기서도 두 성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오른
손은 레가토로 순차진행을 하며 , 왼손은 스타카토 주법으로 도약진행이 쓰이며
각각 piano, forte가 표기되어 있는데 , 이는 단순히 다이나믹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하프시코드의 제 1건반 , 제 2건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반의 사용으로 왼
손 , 오른손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 마디 25~28은 분산화음을 이용한 주제 선율
이 왼손에서 나타나고 오른손은 8분음표로 빠르게 움직인다 . 마디 29에서는 모
방 대위법을 사용하여 왼손에 사용했던 선율이 오른손에서 나타나고 , 오른손의
음형도 왼손에서 연주된다<악보 20>.

<악보 20> 마디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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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의 마디 53부터는 반주 부분이 2마디 단위로 동형진행이 나타나는
데 , 역시 세 번 진행 시킨다 . 아래 성부를 두 마디 단위로 볼 때 C-B-A로 G음
에 이르기까지 2도 하행하고 있다 . 그리고 왼손의 음들은 모두 스타카토 주법으
로 3도 음정을 사용하여 도약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오른손도 두 마디 단
위로 동형진행이 나타나며 온음표를 살펴보면 , E-D-C음으로 마디 59에 이르는
B음까지 2도씩 하행한다 . 그리고 8분음표의 음들은 외성 , 내성을 주고받으며 레
가토로 움직이고 있다<악보 21>.

<악보 21> 마디 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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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분

a) 총주 Ⅱ는 마디 65~76으로 총주 Ⅰ의 완전 4도 아래인 다장조로 전조한
것이다 . 마디 69~76은 두 마디의 단위로 동형진행을 하고 있다 . 오른손 또한 마
디 69부터 4번의 동형진행이 이루어지며 , 마디 73에서는 �♩♩의 리듬형태를
역행시킨 ♩♩�의 형태가 사용되었다<악보 22>.

<악보 22> 마디 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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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독주 Ⅱ는 마디 77~92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표 13>.

<표 13> 제 2부분의 독주 Ⅱ

마 디 내 용
동형진행
연결구

 Section 1의 마디 77~84는 다장조의 주요 3화음 (Ⅰ, Ⅳ, Ⅴ)의 구성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 마디 77부터는 4마디 단위로 동형진행이 2번 나타나며 , 왼손
의 4분음표의 규칙적인 반주위에 오른손은 8분음표로 분할된 리듬형태로 반복되
고 있다 . 그리고 오른손은 상행 , 왼손은 하행하면서 음역이 확장되고 있다 . 

 Section 2의 마디 85부터는 2마디 단위로 반복되는 반주부가 특징이고 , 오른손의
상성부에 있는 G음은 페달 포인트로 사용되고 있다 . 마디 92에서는 음역을 좁히면서
반진행하는 scale은 다음 단락과 이어주는 연결구 역할을 한다<악보 23>.

<악보 23> 마디 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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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분
a) 총주 Ⅲ은 마디 93~126까지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표 14>.

<표 14> 제 3부분의 총주 Ⅲ

마 디 내 용
아래 성부에서 제 주제 제시 총주 Ⅱ변형

모방적 대위법적 부분
제 주제와 적인부분 마디 의 결합

연결구

 Section 1의 마디 93~96에서는 총주Ⅰ의 오른손에 나타난 제 1주제가 왼손
에 라단조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며 , 왼손의 음계적 상행 후 A-G-F-E로 하
행하고 있는데 F음에 장식음을 첨가 시켜 앞의 총주와 차이를 두고 있다 . 마디
97의 오른손에는 새로운 음형이 나타나는데 , 이 음형은 4분음표의 리듬으로 3도
음정이 순차 하행-상행하며 , 이 음형은 마디 98~100에도 순차 상행-하행 혹은
하행-상행으로 교대로 나타난다 . 

 Section 2의 마디 104~112는 왼손과 오른손이 주고받는 리듬형태의 모방 대
위법적인 부분으로 마디 106의 아래 성부의 선율 (tenor) 다음 마디 오른손의 외
성 (soprano)에서 그대로 받고 있다 .

 Section 3의 마디 113부터는 다시 오른손에 주제가 나오고 왼손에서는 8분음
표의 진행으로 곡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 마디 119~122는 왼손의 4분 음
표 위에 오른손의 외성과 내성이 주고받는 형태가 4번 나타나며 , 계속 주제를
반복하여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확대시켰다<악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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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마디 93~126



- 48 -

b) 독주 Ⅲ은 마디 127~139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표 15>.

<표 15> 제 3부분 독주 Ⅲ

마 디 내 용
상 하행음계
화성적

 Section 1의 마디 127~131까지로 왼손은 5도 도약 후 3도 분산화음이 나타
나며 마디 첫째박이 3도씩 (D-B, C-A, B-G

♯
) 하행-상행-하행하고 있다 . 또

한 두 마디 단위로 볼 때에는 2도씩 (D-C-B) 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또 독주 Ⅰ의 마디 39~44와<악보 20> 비교해보면 마디 132부터는 왼손과 오
른손이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다 . 마디 132~139까지는 온음표로 지속음을 사용
하였고 �♩♩ 를 ♩♫♩♩으로 변형하여 오른손의 외성과 내성에서 주고받고
있다<악보 25>.

<악보 25> 마디 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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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총주 Ⅳ는 마디 140~154까지로 주제는 가단조로 나타난다<표 16>.

<표 16> 제 3부분의 총주 Ⅳ

마 디 내 용
총주 Ⅱ의 재현

마디 140~142는 주제를 가단조로 전조한 것이고 , 마디 142~150은 마디
17~24를 모방한 것인데 조성만 다를 뿐 거의 같은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 

마디 143에서는 마디 17에 사용된 �♩♩리듬이 오른손 성부에 쓰이며 , 동시에
왼손 성부에서는 8분음표로 이루어진 음형들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 그리고 마디
146의 베이스음인 �♩은 �♩♩리듬의 변형된 것이다<악보 26>.

<악보 26> 마디 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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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부분

a) 독주 Ⅳ는 마디 155~186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표 17>.

<표 17> 제 4부분의 독주 Ⅳ 

마 디 내 용
독주 Ⅱ의 변형

독주 Ⅰ의 변형

 Section 1의 마디 155~166은 독주 Ⅱ 부분과 바장조에서 내림 나장조로 전
조 되었으며 , 8마디로 구성되었던 동형진행이 12마디로 늘어났을 뿐 거의 동일
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 두 마디를 단위로 두 번씩 반복하고 있고 , 마지막 마디
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악보 27>.

<악보 27> 마디 15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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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계속

b) 총주 Ⅴ는 마디 187~210으로 총주 Ⅰ을 같은 형태로 재현하고 있다 .

 제 3악장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제 1악장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 리토르
넬로 형식이 총주와 독주를 단순히 반복 형태로 쓰이지 않고 총주와 독주의 배
합을 다양하게 사용했으며 , 이것은 바하가 형식구상에 있어서 고도화된 테크닉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 부분과 부분을 이어주는 곳에 제 1주제를 사
용하였으며 , 이미 사용된 주제를 다른 성부에 모방하는 형태를 계속 유지함으로
써 곡의 통일감을 보여준다 . 곡의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고 기교적이어서 밝은 이
태리의 취향이 잘 드러나는 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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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 론

토렐리에 의해 발전된 바로크 시대의 기악 콘체르토는 비발디에 이르러 그 전
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하는 비발디의 영향을 받아 리토르넬로 형식인 콘체
르토 그로소 양식의 전통적인 틀을 지니면서 건반 악기 상에서 독주와 총주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낸 이탈리안 콘체르토를 작곡하였다 . 이탈리안 콘체르토의 전
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바로크의 독주 협주곡처럼 빠름-느림-빠름의
3악장으로 되어있다 . 

제 1악장은 바장조로 고전과 낭만시대의 첫 악장과는 달리 리토르넬로 형식이
며 총주와 독주가 뚜렷하게 구분 되어진다 . 그리고 네 마디의 주제에 사용된 6

도 도약 음정과 2도 음정이 이 곡 전체의 모티브가 된다 . 그리고 곡의 처음과
끝의 똑같은 총주로 되어 있어 공간적으로 보면 좌우대칭적인 구조이다 . 

제 2악장은 라단조로 도입부와 제 1부분 , 제 2부분과 코다로 나누어지는 2부
분 형식이며 , 왼손의 바소 오스티나토가 사용된다 . 바소 오스티나토의 구성은 왼
손에서 반복되는 베이스음과 3도 음정이 순차 진행으로 악장 전체에 반복 되어
진다 . 그리고 반주 위에 흐르는 다양한 음표로 구성된 오른손의 선율은 불규칙한
리듬으로 주로 당김음과 2도 음정의 순차진행을 사용하고 있다 .

제 3악장은 바장조로 1악장과 같은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총주와 독주가 조화
를 이루어 동등한 주제적 요소를 지닌 4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리고
첫 악절에 쓰인 8도 도약 음정과 순차 진행하는 음계는 제 3악장의 전체에 걸쳐
사용되며 , 음계적인 음형은 총주와 솔로를 연결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곡의 통일성
과 확실한 종지를 표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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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 화성적 선율적 동형진행의 반복이 많이 사용되었으
며 , 주요 3화음 (Ⅰ, Ⅳ, Ⅴ)의 사용이 많고 , 지속저음의 사용과 간결한 주제를 전
체 형식 구조 안에서 반복 , 축소 ,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하의 <이탈리안 콘체르토>는 건반악기로 이탈
리아의 협주곡 양식을 잘 재현해 내고 있으며 , 2개의 건반을 효과적으로 사용
할 뿐만 아니라 악곡의 구조 , 다이나믹의 대조 등을 통해 협주곡의 특징을 잘 살
려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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